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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정상적 시공이 가능한지 가늠이 어

려울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4대강 살리기 2차 턴

키공사 5개 공구 입찰에서는 절반이 넘는 3개 공구의 낙찰률이 5

0%대에 머물렀다. 특히 금강 5공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1260억

원의 50.24%인 633억원에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예정금액이란 정

부가 이 정도 금액은 돼야 제대로 된 시공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

고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힌 공사의 가격이다. 그런데 단 50% 

비용으로 시공하겠다는 건설업체가 과연 정상적인 품질을 담보하는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정부 공사의 낙찰률 하락은 정부의 가격 중시 정책과 건설업체의 치

열한 경쟁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1

원이라도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공사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의 재정 집행 효율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품질과 안전을 희

생하는 수준까지 건설공사 가격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연일 화제

가 되고 있는 도요타자동차 리콜의 배경에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도한 원가 절감정책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요타 생산방식 즉, 비용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확

보하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품질과 안전을 희생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다. 바로 원가 절감

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우리 건설업의 현실도 도요타의 전철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가격 인하와 맞바꾸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다. 건설공사 가격 하락에 브

레이크가 필요하다. 

 

세계적 불황 여파에다 주택시장마저 잠잠한 요즘 건설업체들도 적자 공사 수주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

런데 적자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일까. 돈을 쏟아내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하도급공사의 가격을 낮추어 부담을 전가하는 일은 공공연

하다. 수익 없는 공사를 계속 수주한 건설업체는 언젠가는 페달이 돌지 않는 자전거처럼 넘어지게 된

다. 피해는 하도급업체·자재업체·건설노동자에 걸친 산업 전체로 파급된다. 정부도 당장 예산 절약이

라며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저가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부실공사의 최종 피해

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다. 자동차처럼 리콜이라도 쉽게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건설공사는 리콜도 

안 된다. 우리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가 준 품질과 안전이라는 교훈을 벌써 잊어버린 듯하다. 

우리는 이 사건들은 망각해도 좋을 만큼 멀리 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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